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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뾰 1쥐 {파;운:과 1 . 테北接셈값으! 

南-i띨念上 지픔까지객 개냄 우 애매하바. 개냄은 南北接離의 

北많1 의 政f台씁 淡以홉tr철 ß뿔괄 갖v1t 公式쁨1 r 交涉」 이나 ;;.交的次元의 

침￥‘股 f6ij *￥f깐 ψ;i군 에 서 休훨t總下의 南北월중햄였유 었 다. 것이 指示하논 

최 ;섭 의의눈 그 받。L 드려 겼고 개념으혹 소극척 야푸 감깐힌-뿜1 율 

확 것 。 1 t::-~. 
L 

一
‘ 아

 
버
 

념어서지 기능은 /펠思交換. X;j"話f몇解增헌의 척인 

公도\: F1':J交慘以의한 f뷔웰션 H낌魔 :念頻i 定上. 公維;力 에 二l류펀北接댐없유 실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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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힌流의 公式 F앤뜸r'拍이 천에 도-핸j 의 交힘i해癡 4 얼마든^l 介入될 수 

있음 것 야 c.~. 

그렇 마연 펙댄 :fti풋원벌에 입 어서 가장 중요한 接져퍼의 徵 表는 (1) 마 

만 f팎北퍼폐A士가 꾀점 한힘J • 意뾰、交拖 더 나가서 協훨R할뿐 公式的

交涉|뭘↑*달솜논 不펌j 에! 부 쳐지 논 그 非公式性파 그 음짧內젤 예 구 

애받치 않음수 있누 해藍휘 범由載쉰으l 餘地。l 외에!논 별로 염논것 

같마. 

따라서 南北接Fii‘단껴!에서논 채互간으l 存在承짧멈j밟;가 전혀 排除되 

고 따라서 交·涉챔함꿇요l 地位 • 짧꽤어l 구애받지 않을수 있는 성 격 

음 가지 뉴 것 ~~ 01 해 된 태 

마음 南北接願上의 좋활광깐한 많j뒀J 는 公괜:力 의 代뚫↑生。l 不 i해 에 부 

쳐진.수 있듬 fiFij 뻐으l 非公式的활힘.1 ft~룻 내지쓴 公權~~ 부터 뿌性 

A'9일 수·북 使利허- 마쓴 代킹등의 中立性이 다. 북-괴가 율談맥 두어l 南北

하갚談흘 「民，族內部問짧 」록서 둡고 \..t 온-껏은 그 의도가 섯해~는 

大輕民 EE] 의 유-엔어i 의한 唯一代환性써l 대해 눴戰한 것。!고. 둘꽤도 

논 짜[.;~ J편어! 셔 의 프어! 닫원렌 L+ K A L 펀bl北짧件맥} 혐A 캄훨楊R타관 「 韓

￥덮 F성 」 록 지 정 한 ð 로써 韓i띨1 r꾀눔탑 으l 탠'i텔化 에 대 한 名 分 에 도전 찬 

것 ξ:.. ~ 01 판)j되고 서! 채보 그 젠둡X 어! 힘폐낀.1 t굉 n]j 단]1*代쌀와띄 f쌓)~냈 

음 요-한짜고 나선것 .Q. 닫무로 꾀 jk 짧값펴 AFn 휠쟁;에 있어서 필 I벼 

接 J핸드E훌훌걷는 if:F-젠차려쓴 :생조혹 이|견돼따. 

。 l 체 가능찬 南北뀔:)끓의 注格유 (1 ) 反궐|봤化 태 「民族內합 f펴넓」 

化.5L서 統一타j;휩예서 유엔않찮:，으l 싫 &i픔 좀認하고 휠:族白決으l 原貝Ij

음 前.面j 어! 내 셔l 우혀쓴· 북-괴의 底:델요.'~ (2) 反公維1:t的안 民 I쉰H찾져펄型-을 

3L 꾀 한A로써 *텀 Ii 存在.져!\값으l 훌갓평괄 뒤료. 짧保하고. (3) 70 年代에 

플어서서 유엔등 l흙j댔政治에 ;감돌고 있는 휩遍性原셔Ij꽉 先取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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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논 톨쩔張훌훌~에 있어셔으1 r 뀔똘者훤I該앓先의 原，RIJ J 윷 채쉬하여 

팩·괴의 法的地1it뜰 높이 려쓴더l 있다고 활 수 있 겠마. 

그러 면 南北接쩍뽀 4L 南~t ?j한융홉淡파 앞드로 훌훌흙J化될 i훌훌첼f훌戰융談까 

지 포힘시켜서 생각함때 南北 i해에l 꽃結·해야팎 設處가 무엇인가 하 

쓴 문제가 제기된다. 

우선 前提할 것우 現 下 시도중인 F츄i 北接전및...Q..웹댈I .9.) 分懶 1r:플 

그 原;因부터 解決하려는 統-作뚫의 순벼단제든 결요 아니고 列렀 

간에 。l 마 양해된 것으록 북아는 分헬r狀態의 혔結一公式化作쫓풍 

힘찬北간의 뀔훨者뜰。l 필·結해야할 先決 f쉰j철의 여l 바켜눈으) i응 이해쉰다. 

分應의 固훨化란 戰춤;代態많i현決으l 績和 덩p-穩의 「하if 찌J J J닥歡 

논 必、흉상확 한마. 0) 請~[l 1품훌훌논 列댔간의 保~~런어I '갚서서 1격 'i 北펴 

떼의 政治突# 다λl 말해서 폴플~. =1꾀·간의 홉띤햄:가 先行펴지 많ξL 연 

안된마. 찌칩빼 램감北활터및 그 자체가 그 性.휩 01 냐 俠 I~찮츄 넘어서 

흠해‘ ~Uf씁텔플 위 한 外交F.rg 交핸까지 벨- 헬 수는 없고 r;}만 그 -떨 ttJ 

를 마련해 주논데 그 任;활가 完꿇되논 것 o 보 일단 놓 수 있겠 

다. 짧쫓上 혐北뚫꾀: 01. 名分뒤에l 숨어서· 추구하논 녀웬논 할 j다ri.， , 

의 활꽉찬j: fl'::J緊旅의 ïI1i互햄￥ f#i 커l 있고 政?섬 Ht: ￥띈 f순。 l 나 1쿄쉰Laj交 j까듭븐 

우선 悔;外원 다.3.L 간주 하쓴 것。l 판덜ilftijiE감 커| 대 한L 파‘처포흥〈 h; 接ili:

에서 귀쉴펀 歸체。l 라 싸겠마. 

￡콸의 I팎北폈f쇄의 第一èJZ~ 텀 판;;쓴 차조ì. 不可웰의 책펠的싫i約괄 딸 

성하논더l 았고 그 감뚫ijL 안해녁 r케이양 갖i~ ~퍼。 l 흙‘팎펌j 찍어l 서논 

헬‘ t1均험응 마푸쓴 歸合의 餘t也괄 주지 않는다쓴더l 서 모늪 f갑쉰이l 

ta; 先되 어야 할 것。l 다. 그밖으l 相효存在.뺏認、t}F1l굉와 갇유 法/'EI 폐位 

운제 나 政펌빼뼈· 합統交流뉴 ￡히 려 마급한 것 없눈 설二(7{티3 파 제 

이거나 혜로논 0) 혈-次æ 目웰뀔뻐·뜰 위해 手段4로 。l 용되거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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相換될 담보물에 불파한 것여 야닐까 한마. 

야 러한 륨i北接웰으l 性格에l 래한 現횟主義的接近유 일단 定Ji.하고 

냐연， 接願過程에서 빨려 名分的次元음 벗어냐 서로가 졸칙하거i 

되도록 接져및음 유도차논더! 우려가 主導權윤 장악해야 함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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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冷戰켈 統名分$.1 止游파 r j싼利」 점깐으l 품立 

이상파 갇추L 펌北較꽤의 4生혐과 텀標으1 ~좀혔;性-우 70 쭉代짧-￥녔플 

위요한 홉i 際~限境에l 의 하|서 親定된 것이 다. 

오늘의 함 ~t ~쯤염권은 우선 거이 不-a:r抗力的안 他律的「형;J 에서 시 

작되었으나 그렇다~ 해서 民族的 立하에서 自律H낀인 폭야 전혀 

없논것관 아 νl 마. 똘JI私티안무로 깐요띈 「韓i: ~i化」의 方向。 l 기실 

염藉9'9안 自런決足性의 餘地인 것이다. 

그러벤 。 1 r 딸댈l化 j 쓴 왜 람~J ~t훤칠꾀파과 그 텀한i;iL 세으1 分Wr~바態 

의 演結-r 禮*디펌훨 J- 統-의 울훨않 -r- 民族-~휠豪 J J]f}~'J .9.j 15 定

등 일랜의 展聞 j웰첼-을 예상해야 하쓴가 하쓴 운제가 있다. 그것 

은 마음과 같유 70 年代 l휠|修政治陽鼠의 쫓훨:란 分겐f합 o 로써 평出 

훨 수 ’갔·는 未朱志:向~a호둠 0] 71 도 한 것 。 l 다. 

오찰-날 70 年代에 틀어선 짧佳l 댐j振슨 새혹 초성된 戰짝1* ítiU 의 

改鎬~~ 인괜} 형￥1]均徵으l 짤:훨U.E.- ..!료 그 선E휘를파 方 I페。 I 크거~化 

흑li 샤. 꽉허 닉슨독투런의 具1*化 ')렐程에서 짧:폭5 월흙에;료 J 非횟 E니 1t J 

텅u r 짧-달11t J 익 폭이 나 날이 커 지고 있 마. 

「 활 많| 化 」 린 휠강 ￥· 품!j 에 서 으! 美훤쉰.，7.1 의 lf>(~훤- 의 미 하수」 것 。 ò 1. 

니 고 다만 꽃. 산二랬의 패l 싫化佳 rjlJ 와관; 다른 ?元化/호FF 족에 서 P파 

佳j fdj 힘질상L웰 으l 方꾀~ ò 1 츄록 콧 • 中갯~ ;;:'0 餘으l 향어l 서 젠 까 펜 마쓴 것 관 

의마할 따닫 0) 마. 그러나 。 l 써로운 필!장많l 따편켜|서 훤rcL세￡상가 

제자 ~I촬· 려하 기 까지 외 i털찮화)j씌l 는 상당한 不꽃定과 깥 白。l 예 상 

되고 새 ’힐束秋F환짝」어I ^~ 훌않뀔!으1 찢化쉰 地位·판 確保캉}누더!논 rJ 1 전 

의 ?유휩t 활i 와뉴 달러 검己決멀.力의 폭01 커졌마논 것츄 알께 띈마. 

이 멈己決定力의 잦홈Jtfi의 제-라운느가 i횟i 北援자씩이 야난가 싶다. 

-" -



웬래 70 年代μ前으! 戰;흩1 멈避논 마음 3 가지 요인4로 특징지위진 

다. ~U (1 ) 戰後 -횟·소간의 冷戰홉1村決 에셔 의 未解決의 章 o i료 납 

야 戰後쳐려의 과제로 되었고 따라서 三大分敵 훨l 家갑j趙의 하냐후 

서 -括· 처 려 펠 수 있 뉴 公짧 。l 크 여 (2) 1 950 年 6-25 動 줍L .2. 

혹 U N 01 介 入 한 참 珠 性 稍 음 땐 分 뿜f 댈l 家 뻐j 뚫델 j을 서 現 軍

팔 分 界 M싸 어! 서 의 停 ~k ( cla se-f 1 re) 가 분-괴 와 U N 1찰司令官간 에l 

。 l 루워졌으-므로 ，(，렌火예서 룹펌和-료 나갈때 UN 介入의 解消가 결과훨 

우려 가 커 셨 고 (3) 6. 2 5 폐’폼L 채 소우I r 抗美振朝 」 의 支援 軍s'9

(性f-é~로 훨J료r， R그j 월챈j 켜| 介入삼게 된 며共 0] 70 年代어! 와서 ;싼련에! 

암서뉴 決fE ”?i彩폈)1J동ξ 랭사하쓴 後兒챔로 ·등장댔다쓴 셋況무보 cl 

루워보야 50 年代까-지의 -웰덜ij 댐〕 l월t.으l 달j琮R'9橫훨-파 그도부터 20 품 

後안 70 표代으l 그것 사。l 껴l 든 픈 휩펼 ffl쪼化플 안정한 수 었마. 

70 표代 以껴iJ까지 縣흩]統-하j찬:논 名分H얀 統-짧욕 벗어나지 

뭇하고 休戰下의 짧쫓고} 민속켜 영웬무료-서의 淡-名分사。l 의 棄뱀과 

는 흔-것。 l 었다~. 그 -乘펴봐가 커 지 연 名分유 챙美어! 의 하 ;~H .조청도l 

거| 마 i건 이 다. 새 도 초성 된 東北亞으! 勞 j] 均짧。 1 n뢰뜸.꽉쓴 가운더l 

70!年↑t 최、〔北멘ij값ff·、練 F찬가 形EX 된다. 그 덴잉.1 均할j上으i 샀化라논 

lJ~.突걱| 朴jfu 꽉쓴 전分의 판휠立 0] .B...;챙 판l cF. 다「과 꺼 꾀괴h3?;r;J‘Æ 주L 

50 年 ft:!’꾀 으 r ￥JI~ 一 」 짧 ;念: 획 修Æ 을 .a.천 꺼-딘 마. 50 ~I代j델 의 

rm’f一」개냄..Q.. 짧’파으l 좌뼈와1 ~J~況음 펑 7..r한 하자짜뀔!쳤K ( na ti on-

state) 첼設으! 淑떻커l 기초한 名分。l 거나 짧快打t.â f]':J’칸 「再統-J

의 口뭔 였 다h 기 /뇌 r f흉 l훤é- J Òl 란 평 쫓主愈的 참11)] 의 世界에 서 ;:. 

-方8'S r 武커純-J 로. 폐·에l 달t;.j 긴H 석 펄 수 없 쓴 아추 緊훨亂化 

f'f.l 슬로-간 o 로 01 흔H 펀 c:h 짧횟퍼흥해I化란 첼홉"*"웹 색| 서 갖115훨간 으l 힘 의 

X-1決야 팎起될 수 있마은 바탕에l 셔 만 가능하다. 그러고 그것 은·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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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적￡로. r 힘에 의한 統- J. 더나가셔 名유 H낀次元의 t:- 이 

지 념 행훗봐1 깃〈格음 緊뀔激化. 戰뿔음 각 .!t. 해서라도 武 11 켜! 호소닙A 

혹 現:快의 짖E動·음 행하려뉴 統-戰춤 不可활갑폐무 j료 귀작됩 위험。l 

있논 것。 l 다. 

名分쩌主.으l 統 -;|rHA 現쫓上 뺑흉놓끼τ可펠論， 챙~打바~8η 主펠‘띔~ 01 

된마. 

01 와같유 統-개 냄 껴| 있 어서 언 제끼·지 나 名分主.줬껴| 시-호잡히 게 

되면 ~.和슨 안 까1]나 희생한 수 있바쓴 j핀템가 셔야깐다. 그 ~I 고 

名:유主뒀깐한 짧쫓f J:의 存在( a n ti ty )될· 인정파지 않고 名카픔 위 

해 환핏~ 0 J 나 現쫓은 無짜해도 무땅하다는 고각|드L 걱L 나타난r:r. 동-

상 散현딴긴 4系어! 있어서 名커·主義는.- 해처方의 存在.김f 認、잔:志、() 1 r~~. 여 

71 서 英佳j 의 內戰時代에 

의 =t 'f~ 가 지난 自섯칫熾。 l 

산 哲 L힘휩 T’homa s Hobbes 가 利己 H선'Îik求 

「 땀향후;代態 」 찰 야키 한채 ‘ 'r:!, - () 1 
~7~-1 l' !然法

무로서 으l 理↑초갚 슬어 서 혹간으1 ~5f'口와 安헬음 우l 쉰|서 쓴 「 꽃約tk 

態 J ( a øtat9 Of contract )파 옳아가야 찬다고 C‘1 셜찬바 았다. 

터t---話?핀! .ý.-란으 l ftfi- S- Hobbes 가 口~ ... J L一
단 cr T- r [1 然 1κ 젠‘ J '}!! 서 으l 

x1快: 쉬 l 서 젠1 짜~111낀 OJ r 횟約**態 」 끼! 갔 어 서 ~l 파 상 계 로 ，t"".待뇌 1.. 것 

。 l 짧 t←쉰 H;; 떠j 샤: ol 라 쓴 것이바. 

파거 20 餘죠F.간 *서 r폈 fEJ 分&미 r센~ }펀 어，~ 펠구 차고 ;손;카上 I감 각t: luj 처l 

「 추íJ프存츄 으단f 談 J f~IJ Abi bi-pol i t ik .로 일 i깥 ;fi 1;tr+. 50 좌: 

<<셔l 쓴 以~t 땅에논 우?-]가 公 E;c、할 i산꽉 야-뉴렌 公팎:0 "}1 노 값고 딱펴­

서 ￥riGjj • ff 셉; • 파υ휴떤할 챈혐훤‘요! ;不在.라는 「 不표뀔策 」 뜯 고수채온 

것주L 일유 당연차다. 더유이 유엔으l IJ.:샤펴 H낀 rl칩 bX 거| 으i 한 大뭔， ltl초i 

의 P佳 -ft~학權EEi꿇도. 쉽싹è.] 포기한 수 없쓴 」하
 
” “ 

z } d 피
 
” 「 흰分 」 이 였 

깜어l 플럼없다. 그러냐 70 찔代의 국제적 첸실유 이 ~싼 ~l 고감 



를 위해서쓴 「힘의 政策( pol1t1k d8r stark8) J 율 전제혹 하 

고 .그렇게 된다연 *반外Itl緊봐훌鐘:f[]動 I힘과 판갈등흙 이르켜 국제적 

孤立플 연학수 없케 한다논 점。l 중요하따 

0) 체 우려늑 名分야냐 現헛。l 냐의 F펴者램-앞에 서게 되였￡냐 

결국 행등를쪽음 따르논 엘욕 거야 不可抗)1에| 가캅마쓴 점도. 감안 

해야 하게 되 었마. 그 t람에1 서 南北接i1없..Q.. r 힘으1 政策」上의 鏡

-개념음 修 iE 하쓴 첫거름。l 된마. 따라서 짧쫓主활f8 統一개냄의 

再필立도 야울러 결파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r~D解 」政策의 실 

마러로 간주되 게 원것윤 거。l 뜰-림 없다. 

그러냐 그 「和解 J IFJ{짧의 짧:좌등논 판統-이냐 하변 반풋。l 그렇 

지 않고 요히 려 당분간 將一努力의 행~打텀김Ffl 월슨近을 留保 하고 

7+~타의 直l 쫓~:化作菜겨l 쉰F-3- 하 L션서 玩一의 名유어! 대싣해서 「平和」

名까。! 先行삼케 도l 는것음 하
 
꺼
 

I 
i 1 주

 
펠 .R.가 있다. 이러한 勳펴 

에 서 1970 年 의 8 • 1 5 델 言· 걷· 

性格갖1t 에 대비한 j필 ré.~휩편안 

UN 츄 국제쑤대에 서 으l 핍댈!間품의 

-판시에 분-고l 採.닮 .9.1 好慘的 統 ..... tt:念

에 대한 i .. ，‘告 RF 性.格은 가진 점에!서 ';1，:，:짧j 8치 (1l· 것이다. 01 쓴 결국 

분·고l 의 武力힘5fEiξ -표쉰되고 있논 뚫측f￥主;줍}센 챔:快打破’Ff:l 統一政뚫 

고} 으 tbl꽉;댄治Fr1 xcri갖 tr/ 야l 서 王‘판橋응 :석 ;lf τ납 수 있 수:.. r ífD샤‘파강策 」
의 교두보픔 마련나-} 섯무~ 츰F ↑따된다. 

그레 냐 南 ~t1I~ i딘l‘괴 *Ú~f펴’ti흙8':1 활 ifí ~- -2..판과 깥은 周 i끽 칫|j5획 으l 짧 

7'웹펀셀폐뼈켜|뉴 ttf눴。! 순-단·하마고 볼수논 없바. 혹헤 70 年代

혐u半期으1 편탠l 으1 ~획itF、티인침境은 혐%디t ~1 ~U解漸 펌，와 해 內따l 의 歐張

합창펀의 딜렘 마-펀- 안고 있 다F고 볼 수 있기 패운이 다. 이 러한 틸 

렘마늑 南北接/피이 초래 하논 ~셈으1 名分이 계속 跳웰에l 칙변하게 

되고 자칫 하다가는 「 규Z.힘으l 名유 」 씀 쿠버 하지 못힌. r 펴 ~t1i낯꽤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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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虛~if; 콸 결 파 하 꺼i 펠 우l 험 성 도 없 지 。1- .... l 
I."õ -, • 

사실상 i펙北輕fj번은 빠.冷戰뼈j 커! 대응-하는 非輩짧 R인 꽃保勳線2..~서 

의 역할움 그 후월.!i. 하며 二L 짜昇性도. 統-이 아난 統-짧保下 

의 「分觀:代態演結어! 의한 5f'f[] J 임음 뚜렷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

고 보아진마. 01 것。1 冷뺑펄安保論으1 렸펴음 *홉iFE 함 수 있뉴 새 

分野인 것이 다. 

뜸北활꽤은 우려의 환外~ 現꽃겸、交와 처內쁨l 衛 :켜l 태한 꿇本 

F1 i훨 IE카式。1 (암 i沈펄의 H삶皮라눈 大폐U 提우에| 서 만 당r책의 h까;폈꽉 

우리 것무로. 할 수 있 다쓴 것도 잊 어 서 는 안펀 마. 파거 의 원‘一f.iir: 

끓;논 태개 혐內으l 統-;형?欲에 대한 때1뿜IJ 펜 제스츄·어후서 기설 그 

평순i다.으1 x'1象자처!가 北활.이 아니 었 다. 그러냐 삶쫓1t12..보. 北고l 냐 北

훨V~民을 孩패한t豪무로 할때 도리 어 우려 의 週파、方式은 멈!lw f:f섣우로 

通行8'9 이 되거나 소극적 自已E5、 1t ( eelf-acoomodation )에 빠켈 

우려가 큰것이다• J1솥-'=-上 우 ~I 뉴 힘外5-_부터의 !mPac t 페 칙벤 

댔은해마다 뿌자젠에l 서 明커| 대신해서 淸朝가 대두되띤 협子-뼈좁L합나 . 
팩激列했;이 져핫方 i똘 te 음 해온 太院君혜에l 나 i훨行(f’ 빔己};[.;化에.liL 걷r 

추」 퍼 ^l 고 그와 반대로 極훤ff"，1 i밸Ii3、 方式」느~ 핍 己뾰fl관 괄~f:r한 1fiJ 

넣· 보지 못했마. 그러한 펴 rt:、파윤 19 세기 大抗험의 퍼 댈II앉했껴1 

#마혹필파) 0 i늪 표쉰되 었 다. 

낡은 名카갇 1m皮는 그에1 태치칠 새혹운 名分으1 ;릅立고l- c 1 ~1 

배깐 「흩!民H인 合훤」으l 形成괄 요천-한다. 장i下 I관파bj파佈 단계약l 

세의 새로운 챈一名5.+- 텅IJ 짧，:없다il 꿇化努 1J 에| 태한 넓윤 닿i활fL 삼 

::t.z:. ~_ 
.넙、-효 구축관-는 作풍 이 진행되 어야 한마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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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• 南北接願의 基킥g的調l웹와 方5:\;

햇下 F낀:it~핫꽤은 님l 룩- 뀔훌훌者간 의 ￥할까없。 l 라 하더 라도 똘l除fB 歐훨 

熾 *O fF쫓읍 훌찮￥휩。11 具f.t 1t 하기 위 한 他律ffJ 홈請야 라쓴 t멘에 서 

그 制펠펀 뽑、웰 가 쑤엇안가가 귀결된다~.취北持:ij띤은 그 를계;파혹서 

탤l 除化되였던 紹웰을 얼단락 짓는 i媒 ffnFii 썰如理으1 -책 o 혹 分뼈된 

~l~야의 公휠·化作훌훌‘으l 몇흙흙 t~b議에1 불-과한 것이 다. 

휠향￥값에!서 ￥월텀:의 公式化흘 위 한 쫓 ~I으l 한후想、은 관계된 列댔파 

의 흉하 1J均衛。l 라속; 大前랬 페 서 꽉￥딛‘됨 o~ 어 마 까지 냐 分빠 탤l家 f해월셉 

의 根끽~ß~~ 당i; 의 解決음. 우|한 作菜은 적어도 짧在 고려되고 있지 

않마논 펴 - o} 펴에! 서 南北폈τ 꽤 01 무엇음 할 수 있고 해야 하 

며 넘어서쓴 困擬한 積캔가 무엇인가 분-명해켈.수 있다~. 

따과서 펴 #kFE꽤이 결과한 成·첼;논 유剛!뚫i 家 그 자신의 ￥흉流-은 

ZPE낀; O~나고 다단 그 f길j평外音E 에l 있슨 줬外 ffl介入形式의 ~化껴| 국 

한될 것 01 분명 하다. 잉fJ ñ뽑r.~휠!첼의 存在方式은 졌;파g 펜 꾀)]렐H하f 

f本퍼iI껴} j퍼 l는.시키 뇨 作폈펀 形式上 뜯·흑타격쌀 ~;iJ 칠，.어! 맡기는것 뿐-이 라고 

i5l 떤 7.~2.칩. c;실 까. 

-우 선 70 年代천l 커! 핑캘: ~1I 서 많;펀、흔l ￡ξ 성 되 어 야 텐 E균」k; 광(t쉰 l헤 이 츄 

늑 (1 ) 암-:뎌~，껴l 서으1 유엔훌L 으l 介入텀J파 (2 ) 슈엔과 북·괴간의 停펠‘s:.~ 

談으1 ·험찾좁 f쉰j 많‘ (3 ) 現寅.델~界淑의 非 i흙푼}Ï .(t t쉰j품쉰 (4) 유엔 에 서 의 

法fr:J뻐lhtr버셜펴픔 어느쉰나 유찌씌1 녔다j 그 자체 의 除-去나 펌원E一과 

直씀도l 쓴 운제논 없다. 따라서 列랬을간의 分뻐顧:댈l 의 演結을 위 

한 「뀔펀캘f 聞$.] 팔結 」짧 èJ(렐 거쳐야 한다는 현外센1훌請。1 r 핍흩j 

化」의 갖:~무로 표렌되고 있훈 따룹인 것。l 마. 

짧在 진핵되는 탬北차한융談。l 냐 짧훨，A代풍로 처l 모윤 갖출 單댈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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戰융훌씻에 있어서의 「환佳!化 J ~/J 팩北接까냈은 실상 학族 f끝1 갔f 로서의 

統- 도논 鏡-된 民族댈i家·의 違成 o 로서으1 統-作흙고깐; (iltE 이 

먼것임은 껏輪야마. 

템] ~t~뜰져빙의 훌훌뱉가 무엇인가쓴 최근 美·中共줬近에l 세의 美， .中共

간으l 意思表示켜i 서 강윈算흔H 서 -우-선 持’爾해 보뉴 .Í.. B- I 맘에 없마. 

우선 닉슨大統領의 中共 -誼 퇴3 어| 대 한 키 신 거 힘’/땀 官 으1 부- 러 핑 싹! 서 다 

음파 갇은 몇가지 운채점윤 시사했다. 

?에 台뽑댐J i평어| 패 해서 그는 「-혔避8'9안 解決은 츄 台‘품과 뿌共-

( r 中遊A民갖;탱~1 (훨! J 0] 라 n판秘했뜸) 과으l 랬웰的鼠係누 台꽉파 中

共과의 헬뀔츠퍼商-어l 의 해서 決定되 어야 한마. J 

h까 마시 그는 「台將은 다1 흘l 의 l휠l 內다디 l합」라는 견↓페혹 표젠깐 

것무로 「본인은 우:c;. 1 까 台헬;ιl 웹來렐 北京어l 서 채;설한 것안가 

라든 천문츰 받」고1 0야l 렇 게 대답 랬 ι다} : E파iJ 뿌궐활될^民-共共;시1:폐; 

의 ;꽉i꽉펀 i次x핍뭔3i펴택 4논F 台*펀;쥔핑쉰고파} 中輩^~칠共·젠 i필i 사이 에 서 모색 과l 어 야 떤다고 

우려쓴 핀·란한마」 싹고 초싣스럽게 칩랜랬마. 

뿌 i뀔|버J 월삽，il 태딴 키신져 의 뚫꽃가 폐더~d타j찰;페 IE 운:쓸공l 그대포 -

필)4]펀다고 -괄수는 값다. 그칸|나 쉰: [및Jt쉰J패껴l 대해서￡ 「 Lj北펴풍 

의 {펀 (X f설j;'파、 J ~- 펴펀f.J ，~ ~천{~겨!서 모색되어야 깐다뉴 주당l 했交 R낀인 

할환j료 말판것촬 想Æ:해 쏠 수 갔다. 먼저 데 ff」칸H 눌것관 名싼 

上 廠감.公約닫l 순수 .(.!.l. r 꽉 tx 뀔뒷;춰간꾀 |필 l 따 i비파‘」껴l 피 不介入政

뚫과든 상치꾀 지 않쓴마는더l 닉슨 녹특런 으l 妙가 있‘ 개고. 요아진 다. 

이 는 쫓l좋1 의 #훨송|흥첼ti쉰켜l 있 어 서 행 r활 8'9 인 iÇ)(治첼댐。 1 \..-~ 펴“ fT젠 ftJ 꽉 

↑따|젠A~I ~j는- 모부 그 存-在렐 참원~ 하먼 셔도 2. 놓간 의 후jÞ3 i 다 l 피 j료서 의 

￥양紙­

만일 

등페논 「不介入 j 헬법ij 뜸 수행한다논 態활로 ~1 해훈l 다. 

폐北훨슨퍼뾰으1 tt 홉는이 밖 o 로 부터 요챙되 논 먼，} 샀 다만 分



핍R 된 ~m의 據‘쁨i 11=꽃쉬l 까지 直흙 介入하지 않고. 뿔後保障안 할 

수 있이야 한마누더l 있율 것이마. 

英아시아에 대한 인터뷰에서 美흩n~았찜 설러반홉IJ ?X官縣쓴 「狼立야 

닉 슨 독-특런 의 꿇、調 」 라고. 엔 명 했 마. 야 「 純立 」 이 란 지 극히 現

핏主義的 xl!JR에! 셔 야 해틸 수 있늑 개냄이고， 아시아에 관련된 四

7::.행덜;1 시- 01 어l 쫓 깥펀 r」갓j:r;칭節 9.1 現 횟과 더 。l 상 행‘:야trMi’를 위 한 

角迷윷 벌려지 않논마는 消뺑\ff9 따.魔輯‘;念 01 다. 따라서 「썼立 J ~1 

란 더 이상 짧狀打破띄 餘폐‘가 냥싸 있지 않다뉴 짧핏認흙싼v 음 요천 

차 l션서， 列랬 01 r 合法많1 利효 」만흘 추구쇄야 한다쓴 뚫|참인식음 

도입한 것무로 이 해련다. 

결국 ~'.!北펠 j.jfLi 의 파 제·뉴 。 l 른바 「꽉次의 댈|內닮J평」가 아니라 

오히려 %i一外티?인 }해펴列폈간의 「安동된 均파團係、」켜!꾀 *남內 H션 

li펴 ffi、努力 에! 침 써 야 하논덕l 딴청.!r-] 쓴 것이 마. 

::L 점거l 서 꾀北원i있의 고lo 처l 는 統一 i허파 내지누 民族 f쉰j훤띄 j힐며If.l 

靜決음 힘:Jp텀f 뿌 上 한 i웰據 티η밸*감 센 서 究 明 되 어 야 한 마. 딱 라 서 「 짧 

快펴훤:化 J ~~1 i젠北쉰 펴파펄가 삼줬깜판」 先決 f삼]~쉰꾀- 아-원퍼 가다표存在 

9.1 아펜 %걷설혹의 경잦認까치 가뉴 받관유 마련 하쓴더l 관 요한 바定 

된 ;첼 )1 01 i 신北 fii)jj; 으l 款懶S'!J 펀까상 쉰- 규 ;성 "과쓴 것 。 1 마. 

한마다ii 다녀Ufj:l쇄은 단순:판 停;k ( c a as a- fi re ) **J랜훤- 或種의 

「 짧첸o J 1꽉 쉰·로 괜r 겨 놓쓴 ;tkE펀칫~1t뜰 워 하 경훌삶‘와1 作펄을 해야 한 

다. 츠l 근 피누뿌·짧에 태꽉 'i그共 :l ja;흙가 태처l 로 핏 I뀔l 닉슨行政府의 

젠텐와 -눴펴켜l 도달하고 였음원 본바. 

1 971 파 7 月 1 9 日 띠共·으l 周恩꿨속; 마국인 학자둡파의 폐를껏어l 

서 처 음느혹 띤" ~높， ~.l' 서 傳행 。1 띈 이 래 1 8 年동딴 이냐 웹출絡統錯· 

펀.7~ 되어있:~ 1 않마고 헐파댔다. 01 보다 6 日前 7 꺼 3 日 輩웰傳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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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t 껄슬 유엔軍剛 首席代컬한 후져스도- 씁席代훨휴 韓 l훗'A 2-로 교체꽉자 

늑 인련길.1 r 故‘門 I폼융談의 따l풀|化」에 대한 見解츰 표명했마. 0) 

운쩌!쓴 。I 마 한해천인 1970 호 8 셔 高 jç뾰冊。l 주초l 깐 뀐나ì~tf-달1 

~~펜術월:誠에!서 미국의 mO l. ey 敎활등이 「愈 l팔‘A 의 위신흥- 높혀주뉴 

일음 松門店율談어l 서 부터 시도하여 힘北經j웰의 通원후 산는것이 

좋 o 려라」눈 意見을 표명한바 있고 顧뿜.-쫓大찮도 쫓上院外횟향에서 

板門店에서 ~l r 힘北 f갑j 의 현話」콸 종용한바 있유플 ，正言했다. 야 

싸이 밍 턴좁평융의 떨-‘·흘 I r꽃係碼問은 70 쏘 2 月 켜l 뚫훤되 였 o 니- r희年 

9 꺼 13 日 公해갚되 었 다. 

한편 中共의 周 J펀架슨 다시 1971 年 8 月 5 닙 James Reë t on 과 

의 x'1談에서 南北훨쩍값의 풀륙hi;!〈￡Ei 가 무엇인가를 推定-감 수 있쓴 

a: 덤 되 누 숲픔꽉- 댔 마. 옮i 논 훌품댈|뷰뭔越색l 픔)).. 하연 서 「 내 가 言1í..

할 것 을 잊 은것 이 샀 다. 앞서 日 후 Rfi誼논 놈하연 서 ':j 홉끌1 터1쉰 ( r 휩8 
蘇 rðj 뭘'. ) 논 논의 하지 잖았다. 아시 다싶이 한국어! 쓴 마만 休패滋l定 

만이 있곡 아직깎지도 許Ï *rJ줬約윤 없았다. (AS yOU knaw. ther e 

is still only an armistice agreement in koraa. and there 

ha b8en in Peace treaty) J 라고 딸허·역. 앞￡혹 한반도에 서 

훌::1주해야헨- 파처}논 합μi쿄l 핏'，:J 줌L.으l 웬행終結錯·떤~서 「詢지口랬仁」으l h}; 

立 될「 교l 녁 하고 있 다. 이점에서 樞논 休템下센 ~;' l 'tr h. ... I~:J :í.’ f셔 우­
잭.L ~;.j. 7 f'" 1r 었" 긴 「 i사 

~[J됨ffFi 」 촬 쏠 해 탤!)i:" - 公화1t 시 켜 야 찬 마듀 立均닫 값 댔 다L고 꼴 

수 있고 마시 「論차i젤젠」이란 j젠剛上 l휠!짤 f늄j 으! 나파훨녁뜯 송결시키 

는 外交節i lX 인더l ..s:.. 꽃규·삼고 雨交텔，主#플 通常’ HS! 안 ~괴쳤’ i흥!싼와 }설 

.5L 구벌 해 셔 풍現하려 하지 않고 있 마뉴 쩌에서 맘암 냥l에힘뻐J 윷 

험答한 法맘1횟休혹 간주하고 있는뎌l 주복하게 된다. 

도한 周논 同혐談에 서 「 軟풍終點깜￥h훨 」 파;성 어! 뜰어 가딘 南~t t늄j 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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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政治쫓#가 名꽃共히 훗戰뀔촬i끽를 :lr 되수; 동시 에 歸~t1의 主#가 

되에야 하고 유엔뚫이니r r 支鉉童」의 자격율 가잔 外뚫의 輝外룰 

전제하고 있다. 핍 「훌꿇탤l問趙블 解決하기 위해셔듀 훌훌많l 으1 fjtij 1剛

간의 和解를 가져 오케 하고 總園 의 ~和뿐1 統-융 向해 움칙 o} 는 

方、注음 발견하지 않 o 연 안된다. (To solue the ko rean gue s t-

ion a way should be found to bring about a raPProchment 

betWÐen tha two sid.es in korea and to mOvEI toward a 

Peacefu l. unification Of korea) J -o} 周의 할明가운데는 韓댈， 

問앓!解決으 1i法 ð 로서 우선 r ï펴폐의 和解」콸 거론·하고 있마. 

이 r 5f때￥ J 2r.. 석시 뿌 共으1 차렇많外交政짧-面에 서 南北뀔합격휠·의 첼재없 

음 사사하쓴 것~~ 보인마. 적어도 中共은 名分채포의 共찮化첸 

-論올 뒤로 마루고 챔몇主활R낀인 ￥μ; 佳!으~피j 'ffiü 의 存在는 -성等하게 

認定꽉고 폐測간의 좋G解랴스; 一 1꽃의 共캄;論음 천연어| 내세우-교 았 

든더l 논 그 훌핫현;가 무엇。l 든· 써되’ f륨:을 시 사한다. 

周 J핸朱으l 짧-룹떠容 o 로 -혐j땐해 볼 펴| 中따‘;의 황L 달"런3迷 如끓方豪에 는 

대개 二段|쉰가 션점되어 갔어서 (1 ) 榮一월 i펠 - 우선 1IK펠샀 18 

年힘1 未.決파 냥아있，_. ￥;‘많l 원황態으I 를펀:*a 합 t할 (2) 第二段階-팎」 i힐i 統-

댐jf짧 그 자체으l 微’;하L흥 위한 ]954 쇼E 셰너|바눴談책의 ~1台용談운'lf.. 

바jιl 누 단겨l 필한 우선 {츠分하고 있다~. 제一단계에서는 外i한채~lfX , 
유엔 fr入으 1 解펌 ·뎌’q ~r.펴1 월필펄깐.9-1 r 詩和 」掛펀에 .:L치고 節二段

階에 가서 縣 l놓‘한'-화 우l 딴 政펀갚찮았·츰 따r:i1챈하자는 것이다11 k,J .9-1 

훤 l휠i 땀1 處接:ilÍ s.l 二段많‘ i페어! 셔 는 南파ti갚댐펴은 단지 !뺨결￥;休態 ( st a tr 

of war) 꾀 종결음 위한 南北뭘j 오l 훤펀 H연~決의 꽃힘어l 국한 'i ì 고’ 

팎 jtiki; 으1 統-i려뚫당한 第二렐 I섣의 꾀·업무록 넘겨져야 한다는 ;펀댄j괄 

간취하게 됨마. 



이 러 한 美 • 뿌共으l 댈}慘政治ff"’ 利휩H핏仔、어i 국한해서 볼벼! 南北接

願윤 뚫學ff]椰面의 戰張擬~D~픔障.에만 主眼쩌이 있게 도l 고， 盧事커‘!Jf. 

짧J 의 「萬.탤l化」에 대한 뀔짧흙깜薦과 或種·낀1 r 흙 ~U J 錯환만 성럽 

시키논더l 팀m1이 있마고 판단띈다. 이t...~한 「詩;fU J -，i월혈는 P} 국을 

위 해서 논 介入짧 의 減少 詩~n*텀-썼者가 。}닌 데 서 오뉴 횡lE色융 免할 

수 있 고 中共융 위 래 서 는 遊흩tf섭1활j셋L 첼.에 서 中共 。! ζ뇨，년 유 較外 하 

고 主환權음 잡게 되고 북괴의 짧쫓뿐1 쳐g ru:도 o~.숨퍼 保l훨해 준 

마쓴더l 서 그 利첼가 -致되고 있다고 부‘까진다. 따꽉서 南北接쳐있 

o} 만일 순초홉껴l 진 핸되 어 戰폴解決짧 i활까지 뀔-고 간 다떤 이 는 

東北亞훨훨績~O 의 公式化까 美中共 f앓피i1#*ij 에 서 01 룩펀 것 이 쉴 

수 있￡나 궐一 。l 方法이 成 ~J 하지 뭇펠·혜 어! 쓴 횟 • 다그共 J짜까 으i 

랬大도|이 깊이 介入쉴 公;혈은 커겔. 것이다.美. ~p팩 。l 외으 5~jl 

大 kt‘ ì o} 딴 여키서 日;한 파-은 소텐윤 의미환다. 

그혀l.'\' 쫓·中共秘誌;11本制下으l 핏北뾰愁 t-J' ~1 形ß( o l 라추; 쉰거가운데서 

南北뚫願에 관한 r꾀]할·룹- 分析-한혜 적어도 마음파 같은 딸 f，~q플。 l 

고셔쉴 수 있다. 

(1 ) 후i 앉! 에 서 「 戰황~낀깐 」 εl 좀 걸 출· 우! 깐!! 서 찬 F힘 Ji; 폐‘kj 요! 프넌 꽉￡훤; 

가 만나 x1듭하하뉴 줬띈-5c-뺏-은- 꺼，쿄J ~~의 굉한1午。 l 다. 

띠) 015_ 엔채서 슈엔뜰 처外κl 介λsj 名션、쉰- 감소도I _\-.:- 한펀， 

r f(~ 族 {생끔bf쉰’삶EJ .!E쉰. r fξ파 범決 으-1 1핑상Ij J 능 λH~ 쉰 쉰껴、 。 1

대푸되게 마련。l 다. 

(3) 雨北f!~ ì퍼의 F펴 I~굉;화‘1i:에는 -휠.中共의 폐암、가 ‘決7J츠표l 끽할윤 

하·꺼| 되고 相처fj'!i ~~ 日本 01 나 소련의. 훨;빨·力·뜬 바 πl 폐전 것 

이며 。 1 i승 인해 소련의 l펴 l뇨作댄。l 여 l 건필 수 있다. 

(4) 1.밟冷댔핸l 脫。l 더l 놓로기티인 (Ã元에셔 전개되는 南北맞j 係、으| 힘詞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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햄은 쫓質~ 뀔面課휠굉 ~IJ 軍뿔9!I 緊張鏡和라는 主流예셔 행해젤 

것이 예견된마. 따라서 南北 71ft율꿇파 같은 Ai훤的 接勳은 훨專停 

戰승談의 찢形。l 란 뀔面팀맏1 의 手段봐1 性格움 때게 되고 그 린밭1 

음 達成하키 위한 f써빼It’ 試웹 j료 간주될지도. 모흔다. 

(5) 따라서 南北훤뚱梅은 /κ道 R갓1 接쩔벌어!셔 실마c.1플 풀었마고 할;;:}라 

도 그 接빼交涉의 끽￡슬렀은 ;軍事유昇線下의 緊張음 繹和시키는」데 

있흠 것아 묘.!i.. 픔괴 의 勳같합挑 짖펀， 武 jJ웰攻 , 外筆續~ Jf)( , 電縮등 i률 

월초판I짧많;j료 다루쓴더l 록 꿇 아갈 추세 껴l 었 다고 괄수도. 있 다. 

(6 ) 南北接悔f펌찰i 뉴 日本問隨와 힘j 표-받l~.!료 연관되 어 고려되 어야 

한마. 혐北接웹의 成敗뉴 캉상 日本과 북·괴와의 i칠係改홉01 라 

논 外交만1 孫 f혔관 야기 한 것。l 며 , 中共 의 I갖! 心쫓; 에 서 -볼해 

「日本댈편王義의 外 fn批大」논 우려찬나·는 歸펴에서 南 ~t첼;재뾰으 l 

向方에 적지 않은 줬줬플 주게 될 것이 다. 

(7) 또 한가지 때北援편 과정에서 편入펠 것무룩 예견되쓴 꿇셉 

4는 朱 t필 슈엔經슐 어!서 의 힘北韓 l피 R푸招誌問필g와 가까운 함未에 

칙 떤 하 게 펠 용 훌훌쉴:>.' 걱뽕 j훤 4플 原탔IJ 에 立뿜j1 -잔 카홉fT í결파ì a훤 JJo入 rJj 챈갚 아· 

다. 01 두 ~fì힘 가 우 러 에 셔| 주 수.. 가 장 픈 jj다펄 는 71 실 名

카등폐ff] 델렘마。l 긴 하냐 갖l 금까지 고-캠펙|온 「不표파A짧」과 꽃 

파l 으l 地位. 댄 휴;在聞펴에 다|젠 우꾀갇l 첼{선外 fJ:J 충객 01~t.. 

편北및뀔꺼폈으l 초기 단계，，-11 셔뉴 그냥l 둔제도I 7:1 않논 01 存在

(entity) 해썰가 ?샤 休뺑잠談의 績和휩찮껴|서의 i진〔띈ffJ r 몇休」 

인정운쳐1 ， 까) 유벤舞台에셔으1 I쉰JB떻招첩， I폐時加λ어l 의 찬 r­
民族 避歡댈l家」현의 위헨， (r::샤 .그로 인한 大활民훨l 의 P佳一1t

表性어l 태한 도전 등무로 戰後 趣大의 젤f얄1 예 휴L cl 치거i 힘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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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점이마. 그러나 이 存在間臨에 태한 우리의 펙Jt.뇨 그 

-繼윤 南北按解j궐꿇·에서 탱해칠수휴 相함的 o 로 ;흠利한 ;快況에 

놓 였 마 는 것 율 잊 어 서 는 안 될 것 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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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• 南北接願에 외 한 「存在J I핍짧接·近 

現下 南北標願方式 ~rJ 다만 南·北末융識파 :갇은 非政治f'fl Ai훤 fL ’ 

接解단계예 서는 꽉-괴 의 法퍼~， :t{fJ， 位나 存在 ( ent1ty ) 承認問뱉논 야끼 l 

되지 않논바. 벼록 南北렀융談의 初빼어! 示十字社의 呼훼;問댈가 

제가되었A나 이 윤識의 中立性· Al휠主훌훌·普遍性原則의 性格上 난 

처한 相효存在 承홉청問찰션가 介在한 。l 문제는 응당 ·홉保쉰 수 았 

마고 보 겠다. 存在f해뚫단쓴 留保 하고 A;훤 ffl I휩心란 놈의 할 수 았 

마쓴더l 南北컷R용談의 함性。l 있는 동시에 그 限界性。l 또한 있마. 

呼林問鼠에서 일단 使r홉:.:t:.處로 훨하는더l 동의하지 않을수 없마는 

것은 存在떠짧 以前의 :해互|횟1心-꽃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논 反試。l

며 그 相互 i휠心·환의 활파 質플 어느 짧많까지 넓혀냐깔수 있논가 

에! 이 南北5한용談 단겨l 꾀 接없의 成敗가 걸려 있다고 하겠마. 

。 l 미 앞에서 南北렸융談운:- :fi훌쩍없의 실따라l 찰 풀어주뉴 手段 01 치 

突質~ 풍結問뚫김뉴 Ai.훨H낀 쩔族찾기 o} 외 의 과제 郞 북-고l 武力헬攻 

등 젠i 갚\.8'9 짧t 댔[III의 共 i司않1 心훤라쓴 樞겨i 텀F.B이 있마는 댔7E下어l 

本詢‘認소; 展댐j 띈다. 그퍼떤 8 - 1 5 J;l1ft 챈在까지 묶-괴의 地’t立누 

어 떤 껏。! 며 그 핏펼:8낀 i’?-fE 에1 ):\ 그너I .뜰으 t셀位쓴 어떻 게 쌓했.논 

가판 우선 겁 후채쏠 펠요가 있마. 

(1 ) 소 꼴파段땀 : 1945 ~ 8- 15 以沈 소련 古領年下

3 - 8 잖 以北은 「소련할 古짧地域 J ( 80'~ i e t z on e ) J 에l 

i1} 하고 소훤없뀔점 01 외에 아무런 公拖力도 인정할 수 없다. 

(6) 6'.25 以前 段|펄 = 1947 年 1 1 月 lA 日 유엔統;갚決훌찮 쳐진 1 J 2 ~릎 

(1 1) r 갚댈I~필立附題에 관한 決議」와 1 948 필 「韓댈l 으! 狼立間

벌어! 관힌- 決議 J (統:융決誠 第 1 95 뭘 (m) )와 1 949 年 縣융 Ei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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훌훌 혔 293 물'(VI) r 활힐 .~1 ~벌立聞題에 관한 決，훌」씩1 ,-,1 r 훨i 

除騙合 휠휠흩l 臨時 委員 E컨。l 훌슴稍‘ 빛 協꿇i룹 힘· 수 있었고 

숲 輪흩!훨|民의 大多歡가 거추하고 있쓴 훨훌댈’地파에! 대한 짖J果 

맑익l 統治1:1파 司法權음 갖고 있는 合法~政}잠 ( 大韓民탠l 政府 ) 

가 樹立되 어 있 마는것 」 의 유엔決議가 北韓地域:은 不法젠댄 의 

古뾰:야첸블로 규정하게 된 것 A로 해석된마. 郞 北후훤빼뤘어l 논 

唯-한 合法l댔府인 大職·民홈i! 01 公序l~혹 송인할 아무런 公權力

도 不在라고 꼴 수 있수」 持차地:域무보 간수되었교 따라서 佳!

內管햄權 ( domestic ju r 1sdiction) 은 主權 의 월 '1쪼 인 이 상 

38 젠以北地‘파은 그 젤휩↑Vμ쓸 不 ii-榮[11 어l 으1 해 당￡델당한 상쾌 

었 마고 쨌작;칸컨 ·딘 마. 

3) 6. 25 파.1홉L 以샀 뚫 |첨 : 6 • 2 5 꾀 굶L 은 펴 힘 ÆJ 인 L휠 젖)~ 퍼j 으i 秘 룡호 

(wa. r )가 아니라 딴 iJ\I쫓안에서의 正抗ltX府에 내한 反꾀L 

(r 9"b a 11 i 0 n ) 무도 우선 해석 띈마. 딱라서 武1:&펀L -을 도발한 

~t후t~: 뀔 局은 그 • fj9빼 단. 겨! 에 서 쓴 「 反徒 단:i f* J 록 킨 정 할 수 었 o 

나 거기에l 수· 主 kii;性이 없고 따라서 그 反펀L렌에는 I속!낭"-法 A~ 

~1갚치페나 Jo~용수」 쉰갚짧많上 셈心도! ~I 깐수~다. tjl 캡 ÷ 6 。 2 ε μι! 

돕L E허:으 ~2~ 8낀개‘;펀수~ r 펙.'-，렐 ( 1n8urrection) J 흩 간푸띈 다. 

r 혈쉰~J 란 反품L 01 상당-낀 地렐:에! 선斗펴야 l똘i 짜主파휩 ξ| 삶감‘ 

01 핏핸되 지 않게 펀 단 겨l쉰 딸한다. 더·시 反 |走선ojl 이 커 ~:， 

싸l 냐바논 二F、핑下할 경노의 펴: 71 1JL춤단객!。U E; 렐찬 것쉰 

「 內 I폐 ( c 1ui 1 war ) J 이 라고 하논 것 이 다. 횟 i 5:1 F천北행댄 

。 1 뻐 j~ il긴 인 「 內威 」 인 더l 파 띤 6 
• 

2 5 없’ 펀l. 은 r Þ) 싼 」 닌 가 

「따훔」인가 하논 점이바. 1947 年의 제넨버괴갖페써|서 

「 단t l 원 11'~1 住質괄 갖 ~I 아니 한 式 )1원j 춤 J ( 칠·三갖 ) 을 쏟상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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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內룹L J 의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서 이 단껴|늑 어r:.I 까지 

나 「反폼Lf뀔1* J 로서 不품·集댄 o 로 간주되기어! 足하바. 

우려 논 。 l 時l렘에 서 6 - 25 淑홈L .을 「소요」 상태 보 보느냐 

「峰起」상태로 보느냐 「內戰 J~혹 보느냐에 따라서 북-꾀集댐 

의 地효가 규정렌마. 란거1 : 反폼L 어 진천되어 퍼뿔활;휠가 交

執考 ( ba rigerenc y ) 로서 한f決했 마고 보아야 하느냐논 간단 ;(J 

않는 문제마. 

反좀L 의 경 우어!노 反徒·룹- 엄己와 함짧한 흘|慘法上의 1훨利홉찾됐 

를 가진 「 交戰E1~ 1* J J료서 첼즙섣하고 -定렐i첸에 서 의 責任을 l꾀 

避하는더l 有利한1. 경우가 있으냐 「佳i I랐化한 內첼」무로 간주함 

돼 6-25 따l폼l‘에서 正젠政府인 大훨좌民월l政府가 묶-괴榮많윤 화젤 

한 交따까 E컸껴~~ 承듬쥔강11 수::.7r 는 유엔筆司와으.1 사。 1 어l 체결된 休戰‘

協定 에 서 도 그l현 은 아주 01 요 하 r+. 
(4 ) 유엔 행.청때 段|훤 : 186 1 - 65 품 의 미국의 南北 i淡똘 ( civil war) 

이 놓은 i꿇i!示 H선 않1心에도 콸쿠하고 닫|內으l 政、펀않춤을 전혀 

自 닫1i껴 f닙j~파 휴 서 따1&J 도 l 였 iLEL i같 「 텔|판 化 삼갖l 아 니 한- 內눴 」 으l 

åt形이다. 이 「 內펠」관 그 慘決어l 있어서도 自 l콰J P연멤웹혹서 

간주관다. 그러냐 .요늘날 펙-파기 판갱·하뉴 「휠댔 r3 휩il問화」 

':r:， 듭i3d}쓴· 서이쓴 「꽉l 쉰化한 內펴」으~.홉5fn 단겨!씩|서으I r l￥;內化」
만 .. x: ~;rÇ 에셔 새」쇼운名:f+-괄 내;급펴 4; 것이다. 잔및 「과|內化」 

의 文!L딴어l 귀 착도J 1건 6-25 動펀L-윤 p:)꾀의 't~t ffj 01 )폼여되 고 북과 

의 쇄J，m:뉴 쑤 r/l 와 환等한 交 ti쌓털i 휘;로.서 으 ~I센法上 의 ↑첼利뜰 

얻 게 되 기 혜 운 일 것 이 마. 01 ‘맥 이! 서 우 러 는 혐 北 j갖채벌파 경 에 

「內戰」으1 판리가 灌入해 찰어오는 우1;쉴괄 초심스법거! 대처할 

필요가 있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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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

그럼더 6-25 패!퍼L-은 I 9.5 0 ~ 6 셔 25 日의 유엔의 「떤풍行寫 

띄 뿌止에 관한 決證」와 I즙J 6 A 27 日 「北펄쉰똘으l 大韓뿔뭘i 에 

매하 武力攻쐐이 ~좋U플 파괴하논 혈因이 띈다고 制定」한 유 

엔決諸j같 인 하여 힘U 7 月 7 日 의 댈i際聯合 抗合훨 司令홉E 휠합의 

決펠를 거 쳐 유엔예 대한 「乎和값接으1 딸困」 느로 분-고l 첼~ f캘의 

도.발 01 규정 받거! 되 었마. 

유엔뚫。l 이tJ 1 r t활隨홉~ J 로 판캠된 북-꾀와 。 l 훈 支援한 뿌 

共짧파외 交t쉰라기에 이르렀을 r다{ 交戰 ;t자惡는 r l就품」이 카나2.1. 

-種의 「制載~J 行鴻로 간주펀다. 당시 쫓Ei 댈!따;훨좋융수=- òl 

활i態에 대해서 유엔첼‘으I r 行떼」을 適댄할 法체가 누잇‘킨가릎 

겁~하고 결국 유엔庫의 行파，에 띄해서 야기된 -환판륜의 f릴面만 

을 抽갚· 칭H 서 이 해한 맥} 그 局 i훤운 介入以다i·! 폐] 덴눴1t 以폐」 

과논 마릎 새로운 쉰i態 덩f.I :없쏠이 나 ~l휠.이 아니 다 유엔은 

;힘 ~]j보다 한f샅? 높쓴 (x元 어! 서 行꾀한 「 깥略첼 」 어! 내 한 응 

징읍 행한 制훨行쩌~ 01 해될 수 있다. 역기서 1tij~첼떨·펴- 섭’ 

l혐者의 중갚월!-;으I 1갚i 섭 !j 이 i펠 f펀월 수 했다j 

그러나 눈제는 판탤 높윤 lXn: 으1 암5ij 훨?훤，- [j':! (닌 유엔 :iLLi! frλ 

。 l 패:淵 펠 해 납 속-센tE펀 속; 어 떤 !커5 힘 도~I ;jA 천틴 안 7~ ? 마시 말 di 

서 유엔첼 介/、. .1.::1 혐"U 으 6'25 펴J5L 狀態도 분 파l 뉴 「 싫附처" J r 不
핸秋텔」으 l~펀L.:으혹 간추꾀고 二L ;.~젤어l 따과서는 F」 i1?. 단겨|착 

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-도 야끼띈다. 

(5) 休l떼以겠의 뚫p'란: : ↑원-상빼J定읍 通，i꾀(f，연 댈i쳤힘1 으.1 폐-황에 대딴 

총결촉치혹서의 즙ff때:菜젠~ ( P eace-trea ty ) 와뉴 전허 바르냐. 

休랜 싫7월 에~인 한 $Eif효 드t~(닌 유엔 찰i -은. r 제 li헬‘ J1f짜 와 니;~‘寧防 

止作}션에 국한해서 行섬합 수 있고 또한 이 勳 ~t 의 넨’따·;HT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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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面에l 만 판예 향 수 있슈; 활格과 維限上의 限界 7~ 있 o 묘로 

그 協定은 消極~ol 긴 하나 단순히 「傳火 ( ceas e-f1 re ) J 

예 同意 ( agreement ) 한더l 불과한 것。l 마. 홈환 *O~뿔障에 가셔 

욱; 유엔이 1iλ 한 6- 25 헬홈L 의 웹함이 制藏者란 훨~元에 았 

-으-므로 현等-한 交펠해힘者록서으l 북-고l 의 :i:tÞ.位플 -용언하쓴 결파 

가 되 기 해춘예 유엔摩 스스품가 詩후n菜約의 主#로 펠 도r-.l 

가 썼다 6- 25 델;좁L 에서 유엔;훤은 安保책의 決꿇에 의해 웹 

좀L이 푸和破壞의 大폐에 까지 批大되논 것윷 防止판논·꺼l 그첸 

消樞fFI 介入의 注땀윤 가진 것도로 해석되어야 한마. 다시 

말해 서 。 1 ~펴홈L 에 서 유엔젤이 간여 한 部分은 火Jj{時의 消*-官

처럼 「땀火 」에 국한해서 行X펜하고 끊!除化 以外으l 分戰의 따 

댈 그 자처l 는 。 1 젠件 。1 외에노 까갑.이스라썰휠i뒀.카시밀의 

폐，센~f법뒀 펀~F침-rf평 총어1 세 도 Cti 체 L.~ 치i決로- 냥 겼 다. 

0 1.호- 안돼서 이 未決문제 텅U 統一~원찰‘ 4=- 슈엔이 더 이상 

介入삼기 난;삼한 뀔꽉-도考간의 월즉 iif;/얻1iL도 01 루워지게 되추-떠 l句 

01 생 긴다. 

단 C길 6-25 폐폼L 1) 1 è~ 꾀 훤센~! .:~I: 隱가 停火에 의 찬 호딛관휠 κì )(1 

f차길 :L 편에l 머펄-감i 있어서 二L 終센'f ':nnb~ 가 .땅‘콰l 져야 깐마떤 쫓훨i 

8'~ ‘~~l 交 II싸.相x-1줬 Jf..서 ij쉰 北품덴 꾀 펴政f台 촬슨담|야 하쫓上의 「 풋 f4"~ J 

로서 쉰-정 히l 야 차수; 위 험 어! 칙 1선잔다. 

6-25 펴퍼L 꾀 당談 H낀 悲밴Uti 도말히· 분·고I ~，꽉따은 우선 &í한 ñl 

E8 r 웬뿔犯싫팎」요. 不法많 ð~ 法榮 æ 임껴|늑 뜰럼없다. 이제 

雨北接처있의 快態어1 았어서 책·괴는 우?-.\커! 매해서 어펜 「存在」

료L 갖E 하고 있쓴가 ? 닫L뉴 눈제누 심;각하다. 

그러나 그 「存在 J i해철가 l휠’덴따治上에|서쓴 눈명 행횟主뚫 H섯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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첼:칩장~~ 플 러 노 r~l 어 「 不在 E;l f??뀔 ( A b11i-p011 ti~ .. ) 을 고 

:집하누 쪽올 孤立시 키고 었다뇨더l 운체가 었다~ .. 

이 거l 우려 켜l 게 남은 문제뉴 그 「 不在i얹뚫 」 μl 줬1t가 츄엔 o 

료 부터 꿇‘꽃도l 기까지 기마려야 하쓴가 이-니면 i끊참;/1치 o 로 우 

리 스스로가 번저 훨혐f 지쑤~ 놓쓴 쪽이 有 ~U 한가플 決따r 한 때 

가 온것 같마. 

_?':l_ 



5 • 팩i rlt擾파에 대 한 함內싸 11':] ;i';J 1J꺼j流 

~늘날 聽~島켜! 서 새 j료 초성된 尋t 핸운; 四랬#휩IJ 의 多元 R?:i·71j성 

줬속무로 짧行도l 쓴 j웰첼예서 합@iiol r ~쫓I 際化되었덴 內t평( c 1 vi 1 

war ) 의 탤1 內化 」 꾀 危돼 어l 처 댔 다고 쏠 수 있다. 후니.괄!問짧가 

E핀다쉰센1양:元에서 E펴 1월 1t f;t:뿜!J 으1 차j X1 á갓?安 Æ~ 윤 현有하마가 70 年代 쉽 

後검;待ii 으1 권;웹파 -등시에 r l$l 內 1t J 라는 名유으| 월’先이 간.요되고 

이후 안 해 펙~!::괄 필f훌-간 에! 正統’I쓴을 훤有 하려 갇; 相 훔이 야 기 될 수 

뇌가 크다. 。! 새혹운 iE抗性 -f}쉰갚、。 r 힘으l 펴第」에 휴소하얘 

「第-二으 6.25 J 플 ￥탄첼시킬 가놓성 이 었느냐 없느냐논 껴IJ~li갚 혹 

하고. 때딘긴i 설4 펌U 1; 에 列 5숲이 뀐 i한·휩i 어!서 더 이상 첼 ;tt\打많의 텔뭘 

을 결 餘채I가 냥지 않았다교 판단달 혜어i 쓴 「￥Fi 쫓」똘認下에 01 

른바 「삼찮 8':'1 젠효」단을 추구따슨버l 만속할 ;섯~~ 보아야 한다. 

그렇 다띤 남뜬 問월;L뉴 꽃;하의 公式~1r.이 며 그것은 I원北꽃릎:쉽·깐 sd 

r ~n解 」 휴 젠j EG· 혹 한1:+. 

여 기 셔 유엔 뿔괄 ·판페 의 代폈-로 댔 댄 f令 r;핏첼J. {.향 융를갚괴- 는 1괄 ~I 

號쉐펀펴으l 젠門店촬談으l 形式과 fiE땀으1 짖E파이 결과펠 것-은 거。l 

텀 明 쉰 t.:.~. 70 죠~1-t 以 꾀:ïj 의 f판: 피.잊슴찮 은 Î~:'! 파펼 .~l':' 띔· 가 체 앉찬 「 펙 

~tl.찾쉰 j 0] 나 r r;'}:l t 쪼沙:J 파누 천허 그 짝;싼 0] 마흔 섯 0] 마 단‘·썩; 

1t 판 r ~빈lii 」 으l 합l火松 깜켜! 괄 파핑1 ιF. 그러나 맏- 우 ii. ];삼닌;: 될 

70 :'4三↑t 캘~으 l i쉰칠평꽉깜談斗 71 :年 ?셔 20 日어! λl 작된 펴北줬왔쉰: 

은 관j者가 렐흉l 非탤治티~.1 Ql 긴 하나 작.ì. .. 깐’ f~. A;휠主-훨f1':'인 「흉:밸 」

「 찾涉 」 으l ↑注結 율 렌 것 이 갚 마 .. 

「 패北 fJ쏠節 」 1m 핸 l뀔!化 했 「갚· 캠 우으l μ、、 !t\ 6 ‘ 홀!ζ 파 
l' r Cr :..o‘ ι‘ WI‘ 」ιr r..침 ~G~띤월談 Fr 

훨댄탤.1 1ì~밟의 ~冷펠 '1효， E땐이더l 풀-도기性￡L 」i 안 t:H 다음파 같운 눈쳐1 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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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야기하게 될 것이마. 

(1) 相표存在의 훌훌강、밤1 찰‘ : 치퓨까지 유-엔庫司와 북-괴깐의 ↑행다핏융談 

예서관 그 텀홉낀과 역함 기능이 「뿜火( ceaas-f1re ) J 텅U 戰결똘 

tk態 의 批것~ i하止， 藍親에 局隔되 었무묘로 앓댄i 이 交i파;n;r텀 x1뽑혹 침·여 

하지 도 따라서 休 t;핏어1 I를j 훨:하논 영↓:t랴:가 되뉴엘을- 免-품수 였 었다. 

70 年代。1 천으l 분·괴으1 패位누 유엔훨.이란 ~i~除씁察童에 넘겨진 犯휩 

集&!~록 우러가 간주하든더l 펀-리했다. 적 어 도 ↑철 델 ;뭉떤 에 서 도 묶-

괴의 폐位흘 우려 ￥-낭 뀔i jL ii 서 쓴 종f팎~if폐 x;; 결훌 가 되 지 ~ )마독)각; 이 어 끼 
1-0- L-! ，...λ )o}.-

꽉·괴 룰 l흐폼1I펴씁에 서 內꽉':Þxl맏~ 말선 된 잦q짜主흉;로 간주하치 O L.. _9_ 
, .• j ï프 

수 있을- 만츰 젤저한 「不갚의 i핫뤘」어! 有~Ij댔마뉴 말 01 핀마. 

그러나 1,) I cL 
2. -\.l. f함J 北홈찾져j\ ., 1 시작되연， 그것이 닙 l 복 태北채갚침9<파 τ’ .. ~ 

-、E π 

非파’낯治F.E' 歲節-交원j 이2.+ 한치라-노 횟훨 R?; 인 存在承텀‘껴I 말헤뜰거! 

되고. 더욱이 ìj싫뽑 :감: 훨섬 으l 
o 
-E 

. 
결
 

소
 
。

꾀하 「한-和」의 단겨l 어| 가서는 

유엔파으l 介入은 그 名유이 꿇化되고 갖 iJ‘〈횟#i피꾀이 "XiJ;잔하쓴 것 

은 不파越하게 독l 탁. ￥T 在횡誌 f버따.괄 감딴해 볼껴! 끊활;젠다!!갚듬;쳐보다 

L -
‘ 

!쉽北컷R 승둡~ 01 궐씬 수궐한 자r.- I 이고 초~~자j 웠펌누서으+;-在.承듬，쉰「 

않1 랩l: 마 ;ι)쉰다r: 펀 자 리 다. 

셔기 편 ~ti커;슨「談에서 Pr 서노 口쉰가 섬-엽:넌 jjJ~ 十·字소꾀 L~式:*， lJF 

끌 월-러찰수 있느냐으l 呼利、밤1필도 안해 짜표*-릎싣 tHj /é. .... 7t 대 J1」되 고 

있고 孫댐겼으 J꽉훨 에| 딱라 서 「 不在~、캄~ J ιl 名 꺼、 ß;i 次JL:판· 더 욱 iJrj 

地에 될·럴 것 온 푼명 하다. 

01 눈 채 논 결 국 넙U i얄 판! 이 고 펀a 떳 主화Gß낀 誠 ~4.' 석| 서 λi {;r;í{~ n~j 월 

階 R낀 i빼파、 0) 不可避한것 같 다. 이 눈제 혐싸의 a펴:1'.호운 엘마냥지 

않았고 유엔에서의 I더훤招論 녁나가서 유웹r êl' 퍼〕時 J口入때까지 ~ 

쏠 수 있 o 냐 벌써 고 이천부터 점차쳐 l펴따、이 바람칙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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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代 젤.2-.i?. 서 뉴 ，，~‘r빼l8낀1 ..2.~ 北쪽 에 서 쑤 리 의 存在承침‘i 을 빨; 윌4 하 

관- 띨이다. 그 次善-짧.으혹서는 우선 非이더l 좋혹기的.非敵혐11';1인 

쌓인 I휠|呼稍;을 ;써힘方에!게 벤 저 提뚫- 하고 :L 交換·菜件￡Lj을 :fti剛稍;쯤의 

改物;을 고려하수」 方向에서 힘{9쉰되어야 한마. 

(2) r 펴판主웰 J A~l 체、決으1 究決衝消탬파 챔 下 훤 行中 인 혐낌北接댐없 

으1 ↑些花γ과 닦연목표가 明白히 設f를.되고 초속히 *덤~方에게로 양해 

되어야 한다. 目ij 휴l北接섣유 「統一 J 01 랴누 現I.~쪼패;01 나 現횟打 

품j의 꽉헬에서 벗어난 단순하 유빼펠쫓의 댐定化에 닙 rfl 01 있다누 

더l 脫名分젠1 인 相互訴、젠가 光行되어야 한다. 퍼피 ι폐이 名分H깅l베일만 

고집하고 있을돼뇨 아·무펜 뼈훨도 기대함 수 없바. 이 핀J 北 3화댐셋 

은 그것이 DX~ 최;판 걷우:4 1 붓함깨 빠/東의 빛설션뀔훤갇치11쉰뿔L 의 얼판 o 혹 

품고i- H;本 t떼의 기、1lJ 젤풍·約.E ):f.i: 立될 公算。l 척지 않고 그러한 결 

과쓴 우려으후|센봐l 퍼Qi교춘F 챔x.+ ~y、1 으~ 低下시킨다논 f학Äij 8센 眼틴 

下 에 서 i핀힘’ 되 어 야 잔 다. 

포한 파J北j쫓왜띤 $.1 - 談헬서| 대히l 셔 쫓， .뎌그共 i쉰|깨1 체害一致 J텀 ~1 쑤엿 

안가-츰 ..iL 려해보면 이 接햄파어l 許用펀 frj현i 잉l 폭 01 결정될 것이다. 

싸뀔l테받、에 대 채 서 뒷 • 약1 共간 .9.1 새도운 利접"::-효힘은 日本으| 더 이 

상으 m’:찮헬大 믹박.고고 r소f쇼- t펀건 의 介入펀윤- j-갖폐} 

1型뀔젠!~빌얼일일_.꾀;치l'니j샤1 L:-.바.}. 그 것 윤 결 국 ￥~.:~￥￡흙 으1 非파 :i: fk - 「 擬파 地해 1t J- 도 

귀결띈바、 만일 싶폭?:￡흙에서 쑤 ~J강 01 웠化도l 변 자 C칸 소련의 介入可

能性o} 뿌共윷 J: Ujj 하.:iL 따라 서 日本으1 파댈|主討‘化펀- 팍구하쓴 결 

파가 될 것이기 τH 눈이다. 결국 샤샤으#됨에서 다시 *'j판의 衝突윤 

야기시키치 않고 

北훌훌: 체 - 交원，"<' 의 

훌광}1간 과1 

I감면과제가 

향상으l 떠~j댄릎 빨 리 없애누 作홉。l Ft:i 

렌다. 

그러고 합北간의 파 .. 旅再첼.5L 훨ζ~ 'j1었決01 계속받마‘뀐 이논 !~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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닥.특린下에서 r 결·국 日·中共간의 1훨젠 어l 서 2..1 F폐極化-좋 펙·쑤 하:;zll 

되고 그것은 日本으| 軍[ni 主훨:化으l 길율 넓게 열어주 71 펴l 눈。 1 t:.~. 

만일 그렇게 된다변 북-고l 든 자띤허 d::련이나 中共써| 대한 7衣存度

르-
문 ~ -1"'- 결과가 되고 .1-'’횟o ff"i .2... ~ 이 Li 하’- 우ç.j ,9.1 풋i 日依存 l훌펠- 휩·大시키 

L 일이 깐요될 것이 다. -r-

70 年代 후，/>댈!分빠항l' 쫓에쓴 크게 CD 熟張짧化될 겸우흑| 티 • 中共의 

퍼愈化츄의 51‘폐파 @ 방섣띤호협채n化될 견 우의 日 - 中共간 으! 織 1Ji~.f ttÞ. 수: 

.도서 꾀 꽉;쫓組추감-지 弱1'~되 지 아니 한 꺼‘願잖의 두가지 可따性이 있 

다. 횟 • 中共·은 셨者·의 分Ftrr 떨어! 록으1 r 꿇和 」 릎 홍깐 파佳|과 필샤l‘ 

커Z和흘 원하고 갔논 것.으보 쏠수￡ 있마. 

이 운처l늑 댐北뀔펼i혈·간의 혹파확꽉主합뜯 ~i 갖간決의 經~*.u =非확i 섣 i 化칠-

위한 相표詢팎촬 交涉의 先찮밝|놀딜도 제기하게 된다. 이 파제수-

야마 朴大統웹꾀 8 • 1 5 쉴룹·에서 제시되었다고 쏠 수 있다. 

(3 ) 冷때펴이데줄도기으l 철」핏 1t ·主야1'tf힘1 월원: I파北했節은 ￥댐쫓主.운 8:-' 
lX 元에 서 전개되지 않윤수 없고 「꽂렐:휩현듭핀으l iL‘웠」닫I L뭔~Ij은 

^}텐 冷한펴콰{으l 二元뿐1忠 ig-:과녁 다흔 }.M .5i.운 많，族엄 決으1 .흡5E찬l 가 • 대· 

듀-하거l 펀마. 70 ~ψ; 쉬| 와셔 i펙기~t ↑ t 01 데 풀-록기따·#; • ;칩싼초당수; 

펙i 측(::.1.1 펀 I:j.~l~륜당~: 등- 冷 tH;; 찮ilt펀 팎 가 당쿄 셈 ;텅: iIl; 化 하 고 있다. 과거 t날씬플 

fJ.i) 1< 01 더l 릎-룩지뼈느후 二갯·夫下랬띤 시다}으| 낀 11진찮FF 냐 ii.J V~ 의 쉰꺼、 

등관- 쑤너지고 갖元H’~l 서、中心 91 홉L 立 H;，代어| 피 ()~ 서 서 r .[，띠i 펀쉰- 으| 

쉰댐젤: 4; 행I:Jl 해 신 것 이 다. 01 처 l f강 元↑tt날차에 서 늑 牙’ Ji;닿닫l 놈 ? .. I 나 

二元 ff9 V날까 f퍼은 상깨 1t 되고 相 )(-1 Ff:i '갚 「共存드| 따ìi싼 」 가 고.;7H 찰 뜰 

고 있마. 여 기 서 북‘고! 으l 反흉. 反 自 디:3 ill~ 11~’ 곳훌: 王 .5 ol 더l 풀톡기 가 

「￥.*u井휴:Jßt녔永파 갈됨-갈 이료키괴 되고 한;r~s섣.2...~ 3f까n 했存iE;r 웠 

을 i윌求 하지 않우 l전 안훨 수확 현{선n인 결 속은 더 욱 !J훌化 • 節 μ; 혹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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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. 마치 하거l 위기픔 

￠솔 X핍載퍼? 設定과 「 敵 」 으l fj):첼 R‘! ~t용統合은 봤f 內ff1 죄·괴 에 서 

계속 .5f ~Q共存政策을 학괴가 만일 가능·댔마. 存효켜I 서 반이 릅황캅짧의 

{i~ 。 l 르켜 갈품윤 이 데 좋혹기와 l흙짧-를쉽많1 혔f 內 요| 함돼， 필.求해야 

自明하마. 될것은 부[;/치게 3?F뭘i 어j 용 l뺀制上의 

F힘 ~tt쏠꺼써에 서 으l 패.土가 이더l 놓혹기 碼化펀 f팎 :tL:1fq 의 북·고l 으1 바~ 

現롯j훨다:、 利범하려면 5힘펴을 우리의 二L그러나 5껴;l헛 。 1 r:+. 우리의 

펀 다. 불가피 하거! 4핑lE o 완화가 反共。l 더l 혼후기의 敏化펀 위한 

서냐l 이나시 아티브꽉 논러가 共有:드l 향청즘환 H익 ，땐、 첸 i피; 에 서 i 그대신 

非政자연 ￡월쫓은 l뾰冷 i때 r:r.’ 또한 았고 必、떨가 f흙j 파찬 함 도1 ~ 
a 쿄 하게 

보다 ‘역 
‘-

1&治F.B 인 월” x'1決l면?띈 B'~ï 험퍼域에 서 닫l 非이레쏠보가뺀 ?台하1 

-
-
수
 

도l 논 결혼1. 게 。-E 
Q 

τ
 

자
 

원、깐셈이 民洛Ff1인 내지 판-民族lf:J非政?台lf9

것이다. 할 있마고 서l 어l 

이
 서
 

충속시걸수 名잣k뜰 험t: 一과| 01 채 다t!5E化 어l 서 유d펀꾀 따라서 

ih섣總 • 가팍， 組先똥’꽉， !.!IJ γ。 lk 18 ch ) 안 련 새로운 次元은 &↑깜 κ1 ( 
衣·훌 • .I-;~J.핑 , 뿔#;r , 할휩뚫 *갚 f윤i: • 파1t: ident i ty )을 I듭J-性 ( 등색!서 의 

마련 0) 마. 헤 뉴느도l 거! 名유이 한다운; 

tJl ~꿇 f플 결-국 |난 l댄 : 패北첼懶은 E뒀쳐IJ J 짧保으l 「 一民談 ‘댈|줬스스| 여) 

:Y- i::-f- 서 \..+간 마. 公式化도 갖，‘댄r ￥ij 짧 .2.1 전캐댐우화 칸- 타l 우에 셔 認으] 

「 ‘률迷 一~!줬 」，L!i냉1j 0 1 었 렌 ~h:치 @，치? 의 i묘代Rζ1 가서뉴 단겨| 씨 C내 느 

V띄 l4A: ili ft? 많i 표L 븐다. -날 ^1 도 j랴꺼l 훨/횟을· 감똥당 "EJ -논 l京 당Ij ol 흑| 

여겨 처럼 않;~휠 :j 인 것 가져야한을 댈|寂훌· tF 民族은 ￡쉰됐主갚끓수-. 

봤다. 삼아 걷Fi띈 o 도 그 形fïX 을 돕族 l필·찾 ( nat1on-statr ) 의 

h“l 
g밍 i깐; 어| 서 과 

대한 「 民族댈|찢 」 쩔討 에 

파i 뜯~I 에 서도 늘어선 

기실 

70 훌代어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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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‘J 따치고 

그런데 

4흙유월-

거;i웰 하 다. 

「號-J 띄 

휠딪어| 



. 
같이 分따i1t 으l 鏡삼이 -2..허려 非한횟白섬안 것 o 그흐 。 l 쇄되.7 1 시작했 

마. 現몇뿐1 인 것윤 統-어! f 先해서 平和=fO짧;하-뉴 것이다. 그 

결파로 썼速의 견 우 統-[필!창에l 외 원망은 K. JarPers 감쥔 j널략과훤; 

의 눈에 도 버 스마아크狼適어l 으1 後쉽 r-~ 수; 後古κ| 幻 한;ljLji 밭 。}드려 

졌 마. 1966 죠E JarPare 누 「 버 스마아크帝 [:&!의 再펠1， J 은 不必、몇 하 

다고 해서 抽進統i으l 名分켜I 正面 o 1료. 反i야하고 나선 것。 l 다. 

이렇게 現突主훨~’인 유歐뀔i 家論을 전개할 혜 Brand. t 처펌 한 E린 

h?1*土융거! 있 어 서 노 짧싫~[굶i?r:: 의 存在가 결 코- 그 할값 s.1 3c化 Ff:l 摩

史f~ 척i-性을 래 치 지 갚쓸수 있 다뉴 포랐i윤 뒷 바침 {，H 야 하꺼! 펀 

다. 행西狼껴!쓴 文化交流 등괄 훨채 서 遊少~~ 활族L:'~ lt-一‘i륜으! 유 

지 에i 부심 하고 있마고 간주되나 그것 만무도판 젠一;念 j;;;l1 을 ?l，ijk 시켜 

주지 붓합무혹 마시 새 jEfF 바 견이 마련되어야 한다. 

요달2.1 f~따r 펴~化가 반듯이 꺼꾀r 흑l 永久1ts;. 振값 j.펴껏? 으 I'd 파i化 

도 야니펠 것이라4; 담.보￡서 ü!흰펼 f~; 우..s=. 젠 新 되 는 代강관 운- 4파하~ ~~)I 

固jl딩( 治 ff9 확i{교 요l 갓묘 터 性 괄 어 느 정 도 깜;핸 ，꽉 -뉴 갖 f午 下 :!l 셔 으| 二 7f. 8~! 

*녕:R合 섭IJ f a eb 1‘ ~li.rn 씌 써 'tjf-名싼 은 잔 치 t~ 꺼l Wf5l; 설 갚 요가 

있게 된마. 그것 은 찮-!ii끼;댄。! 타l~뇨간'，!i 야 기 쉰 채 ~! ~ r;.l-갈칙 하;니! 

:t~장츠 a~-’ i뇨책을 행 삼수- 꽉궐느 컨 제 나 :;f: ... 1, 거! 첼-사닿게 :닐 폐 01 i; 

싼이 까;칭핀 o 혹 마 련 도I (서 있 한 必폐 뉴 l~.]- ‘rr 。 1 차.'.， 大 하 :?j 펴| 둔 01 'd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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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要約〕

本 號文-은 70 표代初 南北接願으l 혔內 쩌~ 암·格쏠 극히 佑"限펀 

r l밸폴;않態의 終結」을 우|한 或種의 「歸和」휩혈어，뀔필펀혐座기뜰 

을 마련 하는데 있는 것무로 大前提-릎 삼늑다. 

南北接願은 유淑 의 f상후;原￡책을 解決 하려 관L 쟁￥j1과논 그 잡짧나 

훨E뼈에 있어셔 짧탤i 판L 마고 본마. 딱라세 南北接願의 hhr敗는 統一

의 名分보다 3f和의 名유야 당한핸한 ·狀한셜으1 쫓化어! 있다. 

뭘삼;~휩!싼땐의 빨f갇 æ 짧쁨-化를 위해셔 !힘北홉월중훨휩간어 r æ.族딩決 

의 源 ffrJ J 이 도입되나 그.것은 부수적으화 북-과의 필 H갇l 빼.位 잉11 

「 存在 Jt해첩픔 야 기시 킨다. 

북-괴으l 地.位問젤든 6 -25 싫댄L 以 ~II**많와 쉬엔굶;의 힘11 我휩 ~I &z 

JC 에|서의 介入**態에l 따라서 각기 마르t;..~. 탐tf훤一의 상태 에l 셔쓴 

「 反톰L 51 {;$: J 0 1 나 後휩 으1 상태 에 서 수二 乎;센따웰 ~.l r 찮혐캄 」 이 다. 
萬- 셨극j2l *t態가 해소쉴 τ!’ 北괴으 r:æ 11L논 iE統政府·으l 달|꾀管햄Z 

*홉內어I 셔 소JL. 봉기픔 이르킨 r 1i.1jf 꽃룹IJ 으| 성걱을 가 ^I 게 되 

고 다 "1 r r진템 J (Civil war) 의 펀궐가 介在하·게 될 위험성이 

밸大한따. 

특-히 庫꽉〔↑펠폐갚談의 펀iÞ펀↑t칸 交휴:와 판쉰채싸 r ~å:~~ 파:1 t. J 수; 탤i 

北치i숲찰;i 과쓴:. 마은 f핸꽤씀談에서 7Ffl식 i펴制야 「갖·사카쉰1 ft: J _r_ 츄징·하 

게 꾀어 t나￡」료 유엔 I륜:1 6커;돼詞고1. I핀列의 存在承는원 f펀1泌가 E암생함 

것이 t:.~. (J 1 듀 모두 .땀:l펼l 으l ↑.핸火 ( ca~sa -fi re ) 상태 가 r aí파u J 

상태 로 챔行 하려 연 必、웰~! 무오 부 수-달 분·파| 요l 행位 f펴첼t 0 1 t".~_ 

따라셔 합Ii ￥털으1 띔짧월‘ ~O :::깐팩;파 그 첼쫓主휠탠! 훨:;1.다켜l 셔 Fri北뚫 

願으l 찬在方式은 ii-떼原f끽 의 해소예 과찬 패:r쉰다?2힘j 以 lj'l. í t딘·겨! 어! 해 

당하관 단순한 .電.짧갯‘뷰집으I r 點 l~’化」 ↑헬치에서 rl游뼈 J fii혈에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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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q.行 종L뉴 軍좋ι ff"1 ~t決의 經~f.U 作~~j 어! 국판되 느· 것-으」파 α1 t~' 낀 다. 

이 점 어l 셔 

北接홈핀의 

우려 으l 처內外Ff1 랐t따ff품의 原패 가 훤;tJj되 어 야 하고. 펌 

많fli쿄 역 시 렵11 A타된 꽃 • 뿌~해t: 訴i 下으! 새 ji운 폈北파.:. ;했序 

形成: 의 바 (\1 밍 에 마츄어 야 깎으-도 永찢j~1 01 아 니 라고 천 망펀 다. 

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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